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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섭장대높이뛰기한국신

박서진해머던지기3연패

모일환400m2년연속우승

광주전남선수들이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

풍성한수확을거뒀다.

진민섭(여수시청)이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한국신기록을경신했고,여자해머던지기선수인

박서진(목포시청 사진가운데)은 3연패를 차지

했다. 모일환(조선대)은남자 400m 경기에서 2

년연속우승했다.

박서진은최근강원도정선종합운동장에서열

린제73회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여자일반부

해머던지기에서 58.93m를 던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7년과2018년에도같은대회1위에올랐던

박서진은대회3연패금자탑을세웠다.

박서진은올 시즌 출전한 국내 4개 대회(종별

선수권, 코리아오픈, KBS배, 육상선수권) 모두

를석권했다.

모일환은남자 400m 경기에서 2년 연속우승

했다.모일환은46초39의기록으로서재영(한국

체육대학교), 최동백(국군체육부대)을 제치고

가장먼저결승라인을통과했다.

100m에 출전한 김민균(광주시청)은 10초40

의기록으로2위에올랐다. 1위는10초18을찍은

김국영(전광주시청)이었다.

진민섭(여수시청)은남자장대높이뛰기에서5

ｍ 72를 날아올라 자신이 보유했던 한국 기록

(5ｍ71)을경신했다.한국육상트랙&필드에서

세계선수권기준기록을통과한선수는진민섭이

유일하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광주 전남 전국육상선수권풍성한수확

완도군청 전국역도선수권서7개메달획득

완도군청역도팀이최근경남고성에서열린제

91회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및제33회전국여

자역도선수권대회에서7개의메달을획득했다.

김은영(여자부 49kg급) 인상에서 79kg을 들

어올려은메달,용상에서91kg을들어올리며동

메달을획득해합계 164kg으로 2위에오르는등

은메달2개,동메달1개를획득했다.

최가연(여자부 81kg급)도 인상 100kg, 용상

115kg, 합계215kg으로동메달3개를목에걸었

다. 지난 3월실업선수권대회에서용상178kg을

들어올려한국주니어기록을새로쓴신비는인상

에서138kg을들어올려동메달을따냈다.

완도군청허진감독은 선수들이평소기초체

력훈련에성실히임하고전지훈련등을통해기

량을 향상시킨 결과 좋은 기록을 낸 것 같다며

앞으로남은대회에서도좋은성적이나올수있

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 전남주재총괄본부장

광주수영대회여자수구주장전남도체육회오희지

제2우생순 미지의역사이제시작

여자수구대표팀골키퍼오희지가지난27일경기도수원경기체육고등학교수영장에서열린경기체고와의연습경기

에서분투하고있다. /연합뉴스

지도자공부하다지원선발

코뼈골절부상숨기고훈련

국내첫여자수구팀이끌어

기억에남는팀되도록최선

태극마크

를 달았으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

히 하는 모습

을 보여드리

고 싶습니

다.

수구경험이없는중학생 2명, 고등

학생 9명, 성인은단2명뿐. 자메이카

육상선수들의 동계 올림픽 봅슬레이

도전기를담은영화 쿨러닝처럼급조

된한국여자수구대표팀이야기다.

여자대표팀은 개최국 자격으로 사

상처음으로대회에출전한다.이들은

대한민국여자수영역사를쓰는주역

이다.

대표팀을 꾸리기 전까지 우리나라

에는여자수구대표팀은물론여자수

구전문선수도전무했다.대한수영연

맹은지난달26일선발전을통해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여자

수구대표팀13명을뽑았다.사실상급

조된팀이다.

이번여자수구대표팀은선수대부

분이경영선수출신이다.대표팀주장

이자맏언니인전남수영연맹소속오

희지(23 사진)는막내조예림(14)과

무려9살이나차이가난다.

평영선수였던 그는 지도자 공부를

하다여자수구대표팀선발공고를보

고지원했다.

전남체중전남체고를 나온 오희지

는지난 2017년 평영 50ｍ국내랭킹

5위까지올랐던유망주였다.

오희지는 국내최초로생기는여자

수구팀이고, 우리나라를대표해서뛰

어볼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했다며

무엇보다 수영에 대한 그리움이 컸

다고밝혔다.

경영만해왔던오희지는팀종목인

수구의매력에푹빠져있다.

오희지는 팀스포츠이다보니까다른

선수들과함께호흡을맞춰나가는재미

가있다며 기록경기인수영과달리좋

은플레이하나하나마다희열을느낄수

있다는것도즐겁다고말했다.

오희지는팀에서골문을지키는골

키퍼 포지션을 맡고 있다. 골문으로

날아오는슈팅을향해물을차고뛰어

올라몸으로막아내는것이그의임무

다. 연습초기공에얼굴을맞아코뼈

가 골절되기도 했다. 큰 부상에도 부

상을숨겼고훈련도정상적으로계속

참가했다. 후배들이훈련에서위축될

까봐부상을숨긴것이다.

뒤늦게코치진은오희지의부상사

실을 파악했다. 오희지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고,

얼굴을향해공을던지지않는선에서

훈련을이어갔다.

그는 처음 연습 때만 하더라도 제

대로 공을 던지지도 못했던 선수들

이, 벌써 어느 정도 패스를 주고받으

며플레이하는모습을보여놀랍다면

서 대회가 끝나도 바로 잊히지 않고

사람들의기억에남는팀이되도록노

력하겠다고각오를다졌다.

수구는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광주시광산구남부대종합운

동장에조성된임시풀에서개최된다.

대회유일한단체경기로남녀총 2개

의금메달이걸려있다.여자대표팀은

캐나다, 헝가리, 러시아 등 강호들과

B조에편성됐다.

오희지는 헝가리선수들의경기비

디오를돌려봤는데체격도좋고정말

잘하더라면서도 상대를두려워하면

제대로 플레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갖자고동생들을독려했다

고전했다.

한편수구는13명의선수단을구성

해경기에는선수6명과골키퍼1명이

뛴다. 경기룰은비교적간단해 2개팀

(각 7명)이상대쪽에골을넣어득점

을겨루는경기다.

/김한영기자young@kwangju.co.kr


